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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고에서는 재난안전통신망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을 서술하

고, 재난안전통신망의 37개 요구사항을 수용하면서 기술발전

추세에 부합하고,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차

세대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의 기술방식인 PS-LTE 기술현황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관련한 국제 표준활동 내용도 소개하

였다.

Ⅰ. 서 론

현대사회에서 글로벌 기후변화, 산업화 진전, 사회 고도화 등

으로 재난은 불확실성, 상호작용성, 복잡성 등 특징을 가지며, 

재난 피해 규모의 대형화, 재난의 복잡화·다양화, 재난 예측 

가능성 감소 등으로 재난관리 어려움은 계속 증가 중이다. 재

난이란 자연재해(지진, 홍수, 산불 등), 인적재해(교통사고, 교

량·건물 붕괴, 선박 침몰 등) 뿐만 아니라 공공치안·감시(납

치, 상해, 방화 등)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제발전 및 도시화

에 따른 새로운 재난안전의 문제점이 부각되므로 이에 대한 대

비도 필요하다. 더군다나 테러, 무력시위, 파업, 전염병 확산과 

같은 사회재난 가능성은 오히려 증대하고 있다[1][3][11]. 

대형화·다양화·복합화된 재난환경에서 더 이상 단일기관의 

힘으로는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우므로 다양한 재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다. 다수의 연구결과를 보면 재

난관리체계의 내부적인 상호작용에 관심을 갖고 거버넌스 측면

에서 관련 기관간의 협력과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현

재와 미래의 재난대응체계에서 파편화된 관련 기관을 효율적으

로 조정하고 연계하는 능력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기 때문

이다[6]. 그 단적인 예로 미국의 911사태에서도 인근 재난 대응

기관간 통신방식의 달라서 골든타임에 유기적인 협력 구조 활

동이 미흡했다. 우리나라도 지난 4월 16일 오전에 전남 진도군 

병풍도 인근 해상을 지나던 세월호가 침몰하기 시작했다. 당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할 세월호 긴급구조현장에서 해양경찰, 

해군, 경찰이 각기 다른 무선망을 사용하여 긴박한 순간 오히려 

혼선이 빚어졌다[11][12].

ITU-R M.2033에서 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은 공공안

전(PP : Public Protection)과 재난구조(DR : Disaster Relief)

를 위해 재난안전 관련기관이 사용하는 통신 서비스로 정의하

고 있다. 공공안전은 법과 질서 유지, 개인의 생명, 재산 보호와 

긴급한 상황을 책임지는 기관에서 사용하는 전파통신을 일컫

고, 재난구조는 심각한 사회적 붕괴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 건

강, 재산, 환경에 큰 위협이 사고나 자연재해 또는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하였을 때 이 상황을 책임지는 기관에서 사용하는 전

파통신을 의미한다.

즉, 재난망은 평시에는 재난·안전 관련 예방·대비 용도로 

활용하고, 재난 시에는 재난현장에서 재난 대응 기관(소방, 경

찰, 철도, 전기, 가스, 지방자치단체 등)간 일사불란하고 신속하

며, 능동적·협력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현장 협력지휘·상황

전파 체계를 제공하는 통신 인프라이다 따라서 이 인프라는 생

존·신뢰성, 재난대응성, 보안성, 운용효율성, 상호운용성의 5

가지 핵심 기능과 재난·안전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멀티미디어서비스가 가능한 광대역 기

술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재난망 개념도는 <그림 1>과 같다[11]

[12].

본 고에서는 차세대 재난안전통신 기술·표준 동향을 분석하

고, 차세대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기술방식의 선정 과정과 그 결

과를 기술하였다.

그림 1. 재난안전통신망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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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난안전통신망 동향

미국은 ‘12.2월 미국 정부가 광대역 재난망 기술로 LTE 방식

을 선정하고 미국 상무부내 재난대응 전담기관인 FirstNet(First 

Responder Network Authority) 설립 허가와 함께 70억 달러

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LTE 기반 광대역 데이터망을 美 전역

에 구축하기 위한 근거 법률을 제정하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는 FirstNet에 700㎒ 대역 주파수 20㎒폭에 대한 사용권한(면

허 발급, ’12.11.15)을 부여하였고, 각 州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전국에 LTE 망을 구축할 계획이며, 현재 콜로라도 아담스 카운

티 등 5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추진 중이다. 현재는 기존 Land 

Mobile Radio(LMR)를 이용하여 아직 표준이 이루어지지 못한 

재난대응 음성통신(mission critical voice)에 이용하고, 데이터

는 단기적으로는 상용망을 사용하며, 직접 구축한 공공 광대역

무선통신망을 이용하는 진화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11][12]. 캐

나다는 ‘12년 3월 Ministry of Industry가 700MHz (10M)대역

을 재난통신용으로 배정, 700MHz Project Management Team

을 구성하여 재난망 구축 방안 마련 중이다. 

유럽은 현재 디지털 TRS 기술인 TETRA를 활용하여 국가 규

모의 재난망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다수 있으나, 영국 내무

부는 기존 재난망을 망 구축 비용의 효율화와 운영 효율 증대를 

위해 사용자 맞춤 서비스가 가능한 재난망으로 ‘16년부터 LTE 

기반의 Emergency Services Network(ESN)로 대체한다는 계

획하에 현재 예비 사업자 선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15년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이르면 ‘16년말 서비스를 개시할 것으로 예

상된다. 

일본은 자연재해의 피해가 심해 범국가 차원의 방재행정무선

통신망을 구축·운용하고 있으나, 최근 재난대응기관들 사이에 

통신이 안 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트래픽 폭주 시 대응이 어

려운 문제점이 있어 재난망 고도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J-Alert라는 시스템을 가동하여 위험상황을 실시간

으로 알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3][11].(

현재 국내 재난망은 평상시에 각 기관이 일상업무로 사용하

고, 재난시 관련기관이 공동 활용하기 위한재난관련 무선통신

망은 아이덴(iDEN), TETRA, VHF(Very High Frequency)/ 

UHF(Ultra High frequency) 무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소방 

및 산림기관은 VHF/UHF의 아날로그/디지털 TRS망을, 소방

방재청 및 각 지방 경찰청은 통합지휘무선통신망으로 TETRA

망을, 1700여개 공공기관은 UHF망과 연동되는 VHF망을 운영

하고 있다. 그러나 VHF/UHF 무전기용으로 할당된 2.8㎒ 대역

폭을 1,700여개 공공기관이 사용하고 있으며, 멀티미디어 서비

스가 불가능하고, 할당 주파수폭이 작아 충분한 채널 확보가 곤

란하며 통신이 되지 않는 음영지역이 많다. TETRA망은 서울·

경기지역과 6대 광역시· 고속도로 주변에 운영 중이나, 일부 

지하구간 불통 및 데이터 통신 곤란하다. 따라서 재난 발생시 

소방·경찰·지자체 등이 다른 기술방식의 통신망을 별도로 운

영하고 있어 재난 기관간 협업이 어렵고, 기존 통신망들은 재난

발생 초기단계(Golden Time)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실시간 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그림 2. 국내 재난안전통신망 운용 현황

표 1. 재난망 후보기술 방식

구 분 TETRA WiBro LTE(PS-LTE)

재난안전

요구기능

적합성

협대역 음성기능 우수(직접통신 등)
지원가능 지원가능

광대역 영상 등 광대역 기능 미흡

구현 가능성
협대역

안정화된 음성기반 상용장비가 있어 신

속한 망구축 가능

구현 가능

(직접통신 등 일부 기능 

표준화 중)

구현 가능

(직접통신 등 일부 기능 

표준화 중)

광대역 구현 불가능 지원가능 지원가능

향후 

발전전망

기술 측면
협대역 기능 표준화는 완료, 

광대역 기능 표준화는 불투명

재난안전 관련 표준화 진행 중으로 

기술적 발전 가능

(‘13년 표준 작업 중단)

재난안전 관련 표준화 

진행 중으로 기술적 

발전 가능

(‘16년 표준 완료예정)

시장 측면
광대역 기능 지원이 어려워 

향후 발전 가능성이 낮음

상용망 사업자의 도입 저조로 향후 

발전가능성이 낮음

상용·광대역 재난망이 

LTE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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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등 

광대역 이동통신 서비스가 가능하고 상용 이동통신서비스에서 

검증된 LTE기반의 재난망 기술이 급부상하고 있다. 또한, 해

외 선진국들은 현재 TETRA와 유사한 재난망을 운용하고 있으

나, 비용 문제와 멀티미디어 서비스 필요성 등으로 인해 광대역 

이동통신기술인 LTE 방식으로 전환 중이거나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상용에서 검증된 기술방식을 사용할 경우 상용 이동통신기술

의 진화와 더불어 재난망의 진화 및 업그레이드가 용이하며 관

련 국가공공기관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각 역무(소방, 경찰, 산

림 등) 별로 독립적 사용과 비상시 통합 구성으로 사용 용이하

며, 글로벌 표준에 기반한 기술로서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이 궁

극적으로 진화할 방향이므로 특정 기업의 독점적 솔루션보다 

다수 제조사가 제공할 수 있는 개방성, 상호연동성 등으로 국내 

산업 활성화에 촉매 역할 가능하며, 장비 및 디바이스 가격 인

하 요인으로 인한 망구성 비용 저감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

상한다[7][8].

재난망에 대한 국내외 서비스 현황, 향후 계획 등을 분석한 결

과 <그림 3>과 같이 차세대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은 재난 환경

변화에 따른 대형화·복합화·다양화된 재난 발생 시 Golden 

time내에 재난대응성, 8대 분야 321개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운용성, 생존성을 제공할 수 있는 전국망,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기술 및 서비스로 발전되어야 한다[1][5]

[6][7][8].

Ⅲ. 차세대 국가재난안전통신 기술방식

1. 재난안전통신망 기술방식 선정

기술발전 추세에 부합되고, 다양한 멀티미디어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차세대 기술방식의 전국 단일망 구축을 위해 미래창조

과학부·안전행정부·기획재정부 세 개 부처간 협업으로 추진

하였으며,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국가 재난망용 기

술방식 선정 및 주파수 공급 지원 등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특히, 최신 기술발전 추세 및 구현·표준화 현황, 다양한 멀

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난망 37개 요구사항(63개 세부 

기능) 등을 고려하여 PS-LTE라는 최적의 기술방식을 도출하

게 되었다. PS-LTE 기술 방식에서 고려하고 있는 37개 요구

사항(63개 세부 기능)은 <표 2>와 같다[11][12]. 이 요구 사항은 

2011년 안전행정안전부가 재난망 수요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생존·신뢰성, 재난대응성, 보안성, 상호운용성, 운영·

효율성을 위한 직접통화, 호폭주 대처 등 17개 필수기능과 단독

기지국, 영상통화 등 20개 부가기능으로 구성된 37개 요구기능

과 63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난 발생 시 초기 골

든타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예전의 음성위주에서 고속 데이터 

전송, 실시간 동영상 등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대해 영

상통화, 데이터 통화, 광대역 전송기술 등에 역점을 두고 분석

하기로 하였다. 

기술방식을 공개적이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3단계의 절차로 수행하였다.

그림 3. 재난안전통신망 발전방향

표 2. 재난망 37개 요구사항 

구분 주요 요구기능 분석항목명

생존·

신뢰성

직접통화/단말기중계
직접통화-01

단말기중계-01

단말이동성 단말이동성-01/02/03

호폭주대처 호폭주대처-01

단독기지국운용모드 단독기지국운용모드-01

이중화/전송매체 운영
이중화-01

전송매체운영-01

통화품질 통화품질-01

백업·복원 백업·복원-01

재난대

응성

개별통화 개별통화-01/02

그룹통화 그룹통화-01/02/03

지역선택호출 지역선택호출-01/02

통화그룹편성 통화그룹편성-01/02/03/04

가로채기 가로채기-01

비상통화 비상통화-01

단말기위치확인 단말기위치확인-01

영상 통화 영상 통화-01/02/03

주변음청취 주변음청취-01

복수통화그룹수신 복수통화그룹수신-01

보안성

단말기 사용허가 및 금지 단말기사용허가 및 금지-01

암호화 암호화-01

인증 인증-01

보안규격 보안규격-01

통합보안관제 통합보안관제-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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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2011년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재난안전지휘무선망’ 

기술방식에 대한 37개 주요 요구기능 및 63개 세부 

분석항목에 대한 기술정보를 요청

- (2단계) �접수된 제안서의 기술 분석을 통해 제안 기술방식

의 그룹화, 기술발전 추세, 다영한 멀티미디어 서

비스 제공 등을 위해 제출 서류의 적격성 분석을 

통해 상세 분석 대상 기술의 선정

- (3단계) �제안 기술별로 제안서 내용에 대해 기능 제공 타당

성, 구현 가능성, 표준 적합성 등을 분석하여 기술

방식을 선정

접수된 7개 정보제안서는 기술방식으로 LTE기반 기술인 

PS-LTE(Public Safety-Long Term Evolution)를 제안하였

고,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37개 요구사항의 만족여부, 표준기

술의 준수 여부, 구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 결과를 <표 3>에 나

타내었다[6][11][12].

표 3. 37개 요구사항별 분석 결과  

항목 수 검토결과

직접통화 등 3 
Rel.13이 완료되어야하나 일부 비표준방식을 구

현 솔루션으로 제시됨

호 폭주 대처 등   3
3GPP 표준을 이용한 구현은 가능하나 완벽한 

구현을 위해서는 Rel.13 표준이 완료되어야 가능 

주파수 다중화 등 27 3GPP 표준에 의거 구현가능

단말이동성-02 

등 
17
다른 표준(상용 3GPP LTE 또는 OMA PoC)을 이

용한 구현가능(PS-LTE에 의거시 Rel.13 완료 후) 

이중화 등 12 
①표준 이슈가 아니거나 ② 표준 준용은 필요

하나 망 설계 및 구현이슈로 분석됨.

백업 및 복원 기능   1 추가적인 기능 및 구현 솔루션이 필요

참고로 3GPP 표준화 진행 현황은 다음과 같다[12].

제츨된 제안서에서 직접통화/단말기 중계 및 단독 기지국의 표

준 현황 및 대안 기술로 구현 방안을 종합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1 직접통화/단말기 중계 기능 

직접통화 기술은 근접한 두 단말간 데이터 통신을 기지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통화 하는 기능이며, PS-LTE 직접통신 기술

은 상대 단말을 찾는 디스커버리 기술과 이후에 직접적인 통신

이 이루어지는 기술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이는 기지국과 통신

이 절단 시 주변 단말기끼리 독자 통신망을 구성하여 망의 생존

성을 보장하며, 또한 기지국 무선자원 부족 시 직접 통신망을 

구성할 경우 지연감소, 셀룰러 데이터 오프로딩의 효과를 제공

하게 된다. 

3GPP에서는 근접 서비스 지원을 위한 무선접속기술보고서인 

TR 36.843(2014.3) 작성하였고, 요구사항 일부(네트워크 미연

결시 단말간 1:1 discovery)만 정의된 채로 2014년 9월에 3GPP 

Rel.12 표준 승인 예정이며, 나머지 요구사항(1:N discovery, 

UE-to-UE relay, UE-to- Network relay)은 2014년 9월

부터 3GPP Rel.13에서 진행 중이다. 아울러 그룹통신 기능

(GCSE, eGCSE)의 경우 기본적인 그룹통화 호처리 절차, 통

화 우선순위 처리 방안, 최대 그룹크기 등이 표준화 추진되었고 

Rel.13에서는 지령대의 그룹통화 제어, 중계(Relay)기능 지원시 

그룹통화 방안 등이 추가적으로 표준화 될 예정이다. 아울러 푸

쉬투토크 기능 구현을 위해 요구사항을 2014년 12월가지 완료하

고 아키텍처 및 상세규격 표준화는 SA6 MCPTT라는 별도의 그

룹을 신설하여 2016년까지 3GPP Rel.13 에서 진행 예정이다.

구분 표준화 현황 비고

단말기 중계

•LTE 기반의 단말기 중계 기능

    - Extended ProSe (3GPP Rel.13)

    - MCPTT (3GPP Rel.13)

‘16.1Q

‘16.1Q

직접통화

•LTE 기반의 단말간 직접통신 기능

    - ProSe (3GPP Rel.12)

    - MCPTT (3GPP Rel.13)

    - eProSe (3GPP Rel.13)

‘14.4Q

‘16.1Q

‘16.1Q

※ ProSe : Proximity Services

※ MCPTT : Mission Critical PTT(Push To Talk)  

※ eProSe : extended Proximity Services

구분 주요 요구기능 분석항목명

상호운

용성

개방형/표준준수 개방형표준준수-01

호 연결 호연결-01/02

망 연동 망연동-01

운영·

효율성

상황전파메시지 상황전파메시지-01/02/03/04

가입자 용량확보 가입자용량확보-01

다자간 전이중통화 다자간전이중통화-01/02

데이터 통화 데이터통화-01/02

통화내용 녹음/녹화
통화내용 녹음-01/02/03

통화내용 녹화-01/02

발신번호(ID)표시 발신번호(ID)표시-01/02

원격 망관리 원격망관리-01/02

망관리 시스템 망관리시스템-01

보고서 생성 보고서생성-01

통화 용량 확장 통화용량확장-01

광역/광대역 통화권/전송 

기술 확보

광역통화권확보-01

광대역전송기술확보-01

주파수 다중화 주파수다중화-01

그림 4. 3GPP 표준화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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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번호 주요내용 진행률 완료일

TS 22.179 PTT 요구사항 기술규격 진행 중 ‘16.1Q

TR 23.779 PTT 아키텍처 관련 기술보고서 진행 중 ‘16.1Q

신규 규격
PTT 관련 기술규격 (아키텍처 

TS 23.179, 프로토콜) 작성 예정

진행

예정
‘16.1Q

직접통화의 구현 방안은 다음과 같다[11][12]. 

•�표준기반 구현 : 3GPP Rel.13 표준화 완료 (’16.1Q) 후 단말 

모뎀 Chip과 무선접속 프로토콜 기능 개발에 1년 정도 기간 

소요 예상

•�가능한 대안 : 경박 단소형으로 구현이 간단하고, 재난 대응 환

경에 적합한 운용 방안으로 LTE+DPMR 복합 단말기를 개발

하여 기지국 신호 절단, 음영 지역 및 기지국 부재 시 디지털 

무전기방식인 DPMR (Digital Private Mobile Radio)을 사용

단말기 중계 기술은 기지국 신호 절단, 음영 지역 및 기지국 

부재 시 단말기 중계를 통한 단말간 통화 기능이며, 구현 방안

은 다음과 같다. 

•�표준기반 구현 : 3GPP Rel.13 표준화 완료 (’16.1Q) 후 단말 

모뎀 Chip과 무선접속 프로토콜 기능 개발에 1년 정도 기간 

소요 예상

•�가능한 대안 : 경박 단소형으로 구현이 간단하고, 재난 대응 환

경에 적합한 운용 방안으로 LTE+DPMR 복합 단말기를 개발

하여 기지국 신호 절단, 음영 지역 및 기지국 부재 시 디지털 

무전기방식인 DPMR (Digital Private Mobile Radio)을 사용

1.2 단독기지국 기능

3GPP에서 단독기지국 운영 시나리오가 포함된 기술보고서

(TR 22.897)은 완료하였으며, 아키텍처 및 상세규격 표준화는 

2016년까지 Rel.13에서 진행 예정이다.

구분 표준화 현황 비고

단독 기지국
•단독 기지국 서비스 제공

    - IOPS (3GPP Rel.13)
‘16.1Q

 ※ IOPS : Isolated E-UTRAN Operation for Public Safety 

표준번호 주요내용 진행률 완료일

TS 22.898
기지국 단독 운용 시나리오 등 

기술보고서
완료 2014.6

(신규)

TS 22.346

기지국 단독 동작 요구사항 

기술규격 (Isolated E-UTRAN 

Operation for Public Safety)

진행 중
2014.9 	

예상

신규 규격
PTT 관련 기술규격 (아키텍처 

TS 23.179, 프로토콜) 작성 예정

진행

예정
‘16.1Q

재난 발생으로 기지국과 EPC간 Backhaul 연결이 단절되면 

기지국을 단독 기지국 (Isolated BS) 모드로 전환하여 기지국내 

단말 들간 개별통화와 그룹통화를 지원함으로써 통신서비스 생

존성을 향상하는 기능이며, 구현 방안은 다음과 같다[11][12]. 

•표준기반 구현 : 표준화 완료 후 1년 정도 예상

•�가능한 대안 : 표준기반 구현 전까지 기지국 내에 초소형EPC

를 장착하여 단독 기지국으로 동작 

 ‐ �기지국과 EPC간 전송로 장애를 인지하고 기지국 내의 단

말들에게 단독 기지국으로 동작함을 통보한 후 기지국 내

부에 존재하는 EPC 기능을 활용하여 Local Routing이 가

능한 단독 기지국 모드로 설정

‐ 단독 기지국내 그룹통화 생성

‐ �단독 기지국내에서 Local Routing 기능으로 단말들간 그룹

통신 지원

직접통화, 단말기 중계, 단독 기지국 등은 현재 Rel.12 표준이 진

행 중이거나, Rel.13으로 진행 예정<그림 4>이지만, 제안사들은 

2017년 망 구축시까지 구현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므로 제안된 PS-

LTE 기술방식을 국가재난안전통신 기술방식으로 선정하였다. 

2. 재난망 표준화 활동

Rel.12/Rel.13에서 PS-LTE 표준 조기 완료를 위해 우리나

라의 37개 요구사항에 해당되는 3GPP 표준화과제(WI)에 대

하여 Rel.12 및 Rel.13에서의 적기 표준화 완료 촉구 연락 문

서 발송(미래창조과학부) 및 PS-LTE 요구분석 기고문을 제출

(TTA)하였고,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델란드 등 

정부 관계자와 상호협력을 통해 향후 긴밀히 공조키로 하였다. 

그 결과 ‘14년 9월 3GPP 기술총회에서 LTE망에서 Push to 

Talk 구현 어플리케이션 계층 표준화를 위하여 3GPP 산하 SA 

WG6(MCPTT) 신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아태지역 무선통신 회의(AWG, 2014.09) 및 ITU 지상이동 

업무 회의(WP5A, 10월)에서도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위

한 37개 요구기능 및 주파수 소요량 연구결과의 국제표준화 반

영 추진 중이며, 아・태지역 내 700 MHz 대역에서의 광대역 

PPDR 기술의 공동 이용방안에 대한 논의 및 우리나라의 요구

기능이 ITU 참여 국가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IV. 결 론

본고에서는 재난안전통신망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을 서술하

고, 재난안전통신망의 37개 요구사항을 수용하면서 기술발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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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에 부합하고,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차세

대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의 기술방식인 PS-LTE 기술현황에 대

해 설명하였다.

재난 발생 시 초기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예전의 음

성위주에서 고속 데이터 전송, 실시간 동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위주의 지원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광대

역 서비스를 겨냥한 PS-LTE 기술방식 선정은 매우 시의적절

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재난망 관점에서는 호폭주 발생 시

에도 안정적인 호연결이 가능해야 하며, 재난망의 필수 요구사

항인 네트워크 생존성을 확보하려면 트래픽이 집중되는 네트

워크 노드를 분산 배치하여야 하고, 해당노드의 장애 발생 시 

전체 망장애로 확대되지 않도록 장애의 국지화를 도모할 필요

가 있다. 또한, 재난발생시 해당재난의 주 담당기관의 통화우선

권, 트래픽용량확대, 통화품질보장 등을 위해 망자원/기능에 대

한 동적인 변경을 위하여 네트워크 장비의 가상화 기능 등이 고

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진화기술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개발과 

PS-LTE 기술의 조기 확보를 통해 통신인프라 및 서비스의 조

기 정착을 위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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